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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태교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태교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관심도 고조

되고 있다. 그러나 증대되고 있는 관심만큼 태교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는 부족하여 임신 부부들은 

태교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제공되고 

있는 정보조차도 상품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정 영역에 치우쳐 있어 태교의 궁극적인 의미가 퇴색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태아학(embryology)의 발달로 최근 서구에서도 태교문화가 확산

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에 일찍이 그 중요성을 강조한 우리나라 전통태교의 의미를 평가해보고 이

를 통해 현대태교의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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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Taegyo-Singi  with regard to emotion 

and to review basic informations on Taegyo programs for promoting prenatal development. Taegyo-Singi  was 

analyzed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Taegyo-Singi  were classified into principles and methods of Taegyo. 

Second, the domains of emotion were categorized into emotional perception,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understanding, and emotional regulation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Mayer and Salovey, and Moon. Third, 

the contents of Taegyo-Singi  were classified into the four domains of emotion. Finall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lassification were obtained through inter-rater agreement and analysis of content valid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first, the principles of Taegyo presuppose parental influence on temperament formation, 

and that the emotional states of the mother in the prenatal and prepregnancy period i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in a child’s temperament formation. Second, the methods of Taegyo presuppose that the human mind 

interacts with their behavior. Therefore, through emotional support of family members, ‘jon-sim (the serene 

mind)’ and ‘chung-sim (the mind from rectitude)’ are the key methods of Taegyo. This means that the Korean 

tradition of Taegyo focused on the emotional domain of development, especially emotional regulation. This 

coincides with the emotion-focused temperament theory that individual differences in temperament reflect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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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화

태교에 대한 기록은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특

히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그 기록이 다수 남아 있

고, 널리 보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교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진 

유향(劉向)의 열녀전(列女傳)에는 태임을 중국에서 가장 먼저 태

교를 실천한 여성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이

나 일본과는 달리 태중 10개월을 나이로 인정해주는 관습에서 나

타나듯이 잉태된 아이를 태중에서부터 하나의 생명체로서 소중하

게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문화였으며, 따라서 우리 고유의 독자적

인 태교문화를 형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태중교육을 의미하는 태교의 사전적 의미는 임부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 마음가짐 등을 조심하는 것

으로[45], 섭식, 언행 등 몸과 마음을 삼가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

한 전통태교의 내용은 한 때 고리타분한 구시대의 관습으로 간주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태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몸과 마음

을 삼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 했던 것이며[24], 이는 바로 임산부의 정서상태가 태아에게 지

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근 태아학의 발달로 태내에서 어머니의 정서상태가 태아에

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정서적으로 안정

되지 못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과잉행동이나 성급한 성

격특성을 보이거나 소화기 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36]. 

그리고 어머니의 불안은 신진대사율을 증가시켜 저체중을 유도하

거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조산

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임산부의 정

서상태와 섭생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에

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임산부의 아이는 알레르기 질환에 걸

릴 가능성이 높고, 임산부의 정서상태 가운데 분노와 우울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Yeun [49]도 임신 중 모

체의 정서상태와 출생 후 자녀의 정서적 성향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임산부가 임신 초기에 안정되고 행복감

을 많이 느낄수록 출생 후 자녀의 정서도 밝고 순하며 안정적이었

고, 불안정한 정서상태를 경험한 어머니의 자녀는 유아기에 불안

정한 정서를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태교에서 정서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된다. 

태교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상당 부분 태교신기(胎敎新

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

은 Kweon [26]의 태교신기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태교신기

의 한문본과 한글본 주석, 서문, 발문 등을 망라하여 소개하였다. 

이후 태교신기의 해석본[9, 30]이 발간되고, 태교사상[7, 17, 27, 

48], 교육학적 관점[1, 16, 21-23, 31, 41, 42], 국문학적 관점

[12], 의학적 관점[2, 20] 등 다양한 관점에서 태교신기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태교의 원칙, 효과, 필요성, 중요성, 방

법 등 전반적인 태교의 내용을 두루 언급하고 있는 태교신기에 대

한 연구가 이처럼 널리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적 관점, 특

히 정서발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실제적인 태교실천과 관련된 연구들[8, 10, 11]도 임신 기간 동안

의 금기사항을 약물, 식품, 행동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거나 인

성발달과 관련된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있으므로 태교실천

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변인들을 포함시킨 연구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위시한 동양문화권에서는 옛날부터 사람의 마음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태교

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사주당도 신체가 마음에 상응하여 

움직이므로 마음이 신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마음

에 따라 행동이 조절가능하다고 보았으므로 어떻게 마음을 먹는

가는 태교신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더구나 태교법의 근간을 이

루고 있는 행동을 삼가는 것의 목적도 마음을 바로 세우는 데 있

다[24]. 이처럼 태교신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서발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체계적인 태교지침서인 태교신기

의 내용을 Chang [7], Choi와 Park [9]의 연구를 근거로 태교의 

원리와 방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설정한 연

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교의 

원리는 기질이 부모로부터 만들어짐을 전제로 한다. 기질이 부모

Figure 1. A model of Taegyo-Singi with its implications for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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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만들어진다 함은 기질의 형성에서 유전뿐 아니라 환경요

인을, 환경요인 가운데서도 태내환경 및 잉태 이전 환경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임부의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특

히 강조하였다. 또한 태교의 방법으로는 정서의 여러 영역 가운데 

존심(存心), 정심(正心),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를 통한 정서조절을 

특히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전

통태교의 의미를 평가해보고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태교프로그

램 구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전통태교의 원리는 어머니의 정서조절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연구문제 2.  전통태교의 방법은 어머니의 정서조절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태교신기는 태교에 관한 원리와 구체적

인 행동지침을 다루고 있는 본격적인 태교지침서로서, 1800년 이

사주당(李師朱堂)에 의해 완성되었다. 사주당은 자신의 아들 유희

(柳僖)에게 이를 언해(諺解)하도록 명하였으며, 이에 유희는 그 내

용을 장과 절로 나누고 음과 풀이를 적어 우리말로 알기 쉽게 번

역하여 1801년 태교신기장구대전(胎敎新記章句大全)을 완성하였

다[12]. 이후 태교신기는 1821년 신작(申綽)의 태교신기서(胎敎

新記序)와 수차례에 걸친 발문(跋文)의 추가에 이어 1936년 정인

보의 태교신기음의서략(胎敎新記音義序略) 등이 추가되어 1938

년 경상북도 예천에서 출간되었다[26].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고

려대학교 한적실에 소장되어 있는 태교신기(李氏 撰; 柳敬 釋音

義)[29]를 근간으로 하고, Kweon [26]의 태교신기연구, Choi와 

Park [9]의 역주태교신기 등을 참고로 하였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였다.

태교신기를 분석자료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태교에 

대한 내용은 고려 말 태중훈문에서 시작하여, 이후 조선시대의 여

러 문헌에서 언급되고는 있으나 태교의 내용이 단편적으로 다루

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태교신기는 그 제목이 말해주듯 

기존의 태교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임부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성태교와 가

족원의 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새로운 내용들이 상당 부분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태교문헌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다. 

태교신기에도 “내칙(內則)의 빠진 점을 보완하는 까닭에 태교신

기라 이름하였다(然猶可備內則之遺闕也 故名之曰胎敎新記).”[9]

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태교신기는 실증적인 자료로서 현대사회

의 태교문화에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태교신기에는 “내

가 일찍 여러 번 아기를 가져 낳아 기름에 시험한 바를 기록하여 

한편을 만들어 딸에게 보이니, 감히 멋대로 스스로 글을 지어 남

의 눈에 자랑함이 아니라.”[9]고 하였다. 정인보의 태교신기음의

서략(胎敎新記音義序略)에서도 “숙인이 이 책을 지음은 크고 작

고 모두가 몸소 체험한 바라 분명히 참고할 만하니, 헛되이 이론

에 따라 말을 설정해 나가는 것과는 찬술함이 다르다.”[9]고 하였

다. 이는 실제 양육경험에 근거한 태교신기의 과학적이고 실증적

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태교신기의 내용은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제시한 태교신기의 내용

을 살펴보면 제1장-제3장에서는 태교의 이치와 효과, 필요성 등 

태교의 원리를 논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태교의 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태교신기 전체 내용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

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5장 이하는 잡론태교(五章以下 

襍論胎敎)라 하여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논하고 있다. 이에 비추

어 볼 때에 태교신기의 내용은 크게 태교의 이치와 효과, 필요성 

등 태교의 원리에 대한 내용과 태교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

할 수 있다. 

2. 분석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태교신기에 나타난 정서발달적 함의가 무엇

인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절차는 태교신기의 내

용구분, 정서발달의 영역구분 그리고 정서발달의 영역별로 태교

신기의 내용 범주화하기, 신뢰도와 타당도 구하기의 네 단계로 구

Table 1. The Contents of the Taegyo-Singi  Book

Chapter Content

1 The principles of Taegyo 

2 The effects of Taegyo based on quotations and citations

3 The necessity of Taegyo

4 The methods of Taegyo

5 The importance of Taegyo

6 The danger of not performing Taegyo

7 The benefit of wariness of witchcraft

8 The verification of the logic in Taegyo 

9 Ancient examples of Taegyo 

10 Additional remarks on Tae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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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1단계에서 먼저, 태교신기의 내용을 분석함에 있어 Table 1과 

Chang [7], Choi와 Park [9]의 연구를 근거로 태교신기의 내용을 

태교의 원리와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2단계로는 정서발달의 영역을 Mayer와 Salovey [33], Moon 

[34] 그리고 Salovey와 Mayer [43]의 연구를 토대로 정서인식(지

각), 정서표현, 정서이해, 정서조절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3단계로는 분석자료인 태교신기의 내용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이들 내용 가운데 정서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이를 정서의 하

위영역별로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21개의 절에서 정서조절을, 

9개의 절에서 정서조절과 동시에 정서인식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

다. 그러나 정서인식을 언급한 9개의 절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정

서인식을 통한 정서조절을 강조하고 있었으므로(예: 분하여도 모

진 소리를 하지 말며),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태교

신기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범주화과정에 대한 평정자 상호간의 일치

도를 나타내는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 93.3%; 평정자간 신

뢰도[%]=일치하는 경우의 수/일치하는 경우의 수+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수×100)를 산출하였으며, 아동발달 전공교수 1인으로부

터 범주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연구결과

1. 태교의 원리

태교의 원리는 인간의 기질이 부모로부터 만들어짐(氣質成於

父母)을 전제로 한다. 또한 기질의 형성에서 태내환경 및 잉태 이

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임부의 정서조

절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였다. 

1) 기질성어부모(氣質成於父母)

태교신기는 인간의 기질이 부모로부터 만들어짐을 전제로 한

다. 즉, 기질의 형성에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태교신기에서 언급한 기질의 의미는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

인간발달을 주도하는 주요 기제가 타고난 천성에 의한 것인지 

혹은 양육에 의한 것인지(nature vs. nurture)는 발달의 주요 쟁

점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쟁은 유전과 환경의 상

호작용(nature plus nurture)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었

다. 우리나라의 전통태교도 인간의 발달이 타고난 천성뿐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한다. 태교신기 제

1장 1절에는 “사람의 성품은 하늘의 이치를 근본으로 하고, 그 기

질은 부모로부터 형성된다(人生之性本於天 氣質成於父母). 기질

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 점점 타고난 성품을 가리게 되므로 부모

는 마땅히 낳고 기르는 것을 삼가 하지 않을 수 없다.”(p. 33) [9]

라고 하였다. 사람의 성품이 하늘의 이치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은 

타고난 천성, 인간 성품의 선한 본성을 강조하는 것인 반면, 기질

이 부모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다. 이는 Thomas와 Chess [46]의 기질이론의 관점과 부합하는 

것이다. 

Strelau [44]는 다양한 기준을 중심으로 기질이론을 분류하면

서 그 가운데 하나로 정서중심적/전반적 행동중심적(emotion vs. 

whole behavior) 기준에 근거하여 기질이론을 분류하였다. 전반

적 행동을 중심으로 기질을 설명하는 성격발현이론(emergent-

personality theory)에서는 기질의 유전적 측면을 강조하고 기질

을 발달 초기부터 나타나는 인간의 타고난 성격특성으로 간주한 

반면, Thomas와 Chess [46]는 타고난 기질과 환경 간의 상호작

용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언급한 조화의 적합성(goodness of fit)

과 조화의 부적합성(poorness of fit)의 개념은 바로 기질의 유전적 

측면보다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가능성을 강조한

다는 점에서 우리 전통태교의 기질에 대한 관점과 유사하다. 그러

나 태교신기에서는 그 범위가 태내의 임부와 태아에게 초점을 맞

춘 것이라면, 이들의 기질에 대한 관점은 출생 이후 자녀와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태교신기에서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환경에 따라 그 기질

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칠정(七情)이 달라짐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9]. 그러므로 태교신기에서 말하는 기질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의미는 부모의 칠정, 즉 기쁨, 성냄, 두려움, 서러움, 사랑, 미움, 

욕심 등과 같은 정서의 조절이 균형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극단

적인 방식으로 표출되어 이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태내에서부터 정서조절을 통해 

자녀의 기질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

은 정서와 기질 간의 관련성은 정서의 구성요인으로서 기질을 이

해한 Goldsmith나 Bates [5]의 관점과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은 

기질에서의 개인차는 바로 정서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한다고 하였

다. 이처럼 정서를 중심으로 기질을 설명하는 이론들에서는 기질

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바로 정서이므로 기질은 곧 개인의 정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태교신기에서 기질이 부모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함은 바로 부모의 

정서반응이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기질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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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태내환경 및 잉태 이전 환경

태교신기는 기질의 형성에서 환경요인 가운데 태내환경 및 잉

태 이전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태교신기 제2장 1절에는 “태

(胎)라는 것은 성품의 바탕이요, 그 형상을 이룬 다음에 가르치

는 것은 말단이다(胎也者 性之本也 一成其形 而敎之者 末也).”(p. 

51) [9]라고 하였다. 태가 성품의 바탕이 되므로 발생 초기의 중요

성과 아울러 태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제5장 2절에는 

“어찌 열 달의 수고를 꺼려하여 그 자식을 못나게 하고 스스로 소

인의 어머니가 되겠는가? 어찌 열 달 공부를 힘써 행하야 그 자식

을 어질게 하고 스스로 군자의 어미가 되지 않겠는가?”(pp. 108-

109) [9]라고 하였다. 또한 태교신기 제8장 2절에는 “쌍둥이의 얼

굴이 반드시 같은 것은 진실로 태의 기름이 같기 때문이요, 한나

라 사람의 버릇과 숭상함이 서로 같은 것은 태를 기를 때 먹는 음

식이 가르쳐 된 것이요, 한 세대의 기품과 골격이 서로 닮은 것은 

태를 기를 때 보고 듣는 것이 가르쳐 된 것이니”(pp. 124-125) 

[9]라고 하였다. 이처럼 쌍둥이의 얼굴이 같은 것도 유전적인 요

인보다 태의 양육이 같은 것에 기인하고, 한나라 사람의 버릇과 

숭상함, 기품과 골격이 유사한 것까지도 임신 기간 중의 섭생이나 

몸가짐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는 태중교육이 모든 교육의 기

초가 되므로 출생 이후의 다른 교육에 앞서 태교가 이루어져야 함

을 강조하는 것이다. 뇌의 세 가지 구조 가운데 정서기능을 관장

하는 변연계가 인지기증을 관장하는 대뇌피질보다 이른 시기에 

발달한다[32]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임부의 마음가짐을 강조

하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태중교육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태교신기에서는 기질의 형성에서 일찍 가르칠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하여 잉태 이전의 경험까지를 강조하였다. 태교신

기 제1장 2절에는 “의술을 잘하는 의사는 병들기 이전에 다스리

고 가르치기 잘하는 사람은 태어나기 이전에 가르친다. 그러므로 

스승의 십 년 가르침이 어머니가 임신하여 열 달 기름만 같지 못

하고, 어머니 열 달 기름(母育十月)이 아버지 하루 낳는 것(父一

日之生)만 같지 못하다.”(pp. 35-36) [9]고 하였다. 또한 태교신

기 제1장 3절에는 “남편이 몸에 질병이 있으면 잠자리를 같이 하

지 아니하며, 상복을 입었을 때는 내침(內寢)에 들어가지 아니하

고 음양이 고르지 않거나 하늘기운이 좋지 않으면 또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허욕이 싹트거나 삿된 기운이 몸에 

붙지 않게 함이니 이렇게 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이

니”(pp. 38-40) [9]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잉태 이전 아버지의 

몸과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성태교를 

강조한 것은 아버지가 비록 임신의 주체는 아니지만 잉태 이전부

터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가짐은 어머니를 통해 간접적으로 태아

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잉태 이전의 정서상태가 미치는 영향은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

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불임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불임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스트레스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이완훈련에 참가한 경우 임신 

성공 비율은 높아지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집단은 정서

적으로 안정적인 집단에 비해 불임치료 효과도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13]. 심신 임신프로그램이 이완요법과 동시에 부정적인 사

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시키기 위한 인지행동치료요법을 사

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태교에서 임부의 긍정

적인 정서상태를 강조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Nash [35]도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여성들의 임신, 출산율이 그

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3배나 더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잉태 이후뿐 아니라 이전의 몸가짐을 강조했던 우리의 태

교문화는 바로 마음을 편안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불임의 비율을 낮추는 데에도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전통태교에서 잉태 이전의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은 사람

의 마음이 수정하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

된다.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에는 수태에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

의 결합 외에 ‘식(識)’이라고 하는 정신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기

록되어 있다[25]. 이처럼 우리 문화에서는 수태하는 순간부터 마

음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태교의 

기간을 잉태 이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백일치성을 드리는 등 임

신 이전의 시기까지를 포함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존중사상은 이처럼 잉태 시에 이미 마음이 깃든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태교문화가 정서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잉태 이전의 환경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3) 임부의 정서상태

우리나라의 태교에서는 태내환경 가운데서도 임부의 정서상

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태교신기 제4장 2절에

는 “벗과 오래 함께 하여도 그 사람됨을 배우거든 하물며 자식은 

그 어미에게서 나온 기쁨, 성냄, 두려움(주림), 서러움(설움), 사

랑, 미움, 욕심 등 칠정을 닮는다.”(pp. 66-67) [9]고 하였다. 이

는 모두 태교의 효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태아의 정서가 바로 태내

에서의 어머니의 정서에 따라 그대로 조율이 됨을 말해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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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태교신기 제8장 1절에는 “의원이 말하기를 어미가 찬 병

을 얻으면 아이도 차지고 더운 병을 얻으면 태아도 더워진다 하였

으니 이런 이치를 알면 자식이 어미에게 있는 것은 오이가 그 넝

쿨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지라 젖으며, 마르며, 설며, 익음이 바로 

그 뿌리의 물대줌과 물대주지 아니함에 달려 있으니 어미가 조섭

을 못하고도 능히 태를 길러내고, 태를 잘 기르는 법을 얻지 못하

고도 자식이 능히 재주 있고 오래 사는 자를 내 일찍이 보지 못하

였노라.”(pp. 121-123) [9]고 하였다. 또한 제4장 14절에는 “뱃

속의 자식과 어미는 혈맥으로 이어져 있어서 어미가 숨 쉼에 따라 

태아도 움직이므로 그 기쁘며 성내는 것이 자식의 성품이 되고, 

보고 듣는 것이 자식의 기운이 되며, 마시고 먹는 것이 자식의 살

이 되니, 어미 된 이가 어찌 삼가지 않으리오.”(pp. 104-105) [9]

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태교의 효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태아의 

정서가 바로 태내에서의 어머니의 정서에 따라 그대로 조율이 됨

을 말해주는 것이다. 

모체의 생리적, 정서적 변화가 태아의 생리적, 정서적 변화와 

연결된다는 이러한 주장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임신 중 모체가 alpha파 생성음향이나 자연음향을 청취한 후 태

아의 심박동이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며[37], 임신 기간 중 불안

이나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임산부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체중이 정상분만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3, 4]. 또한 임신 

중 모체의 정서상태와 출생 후 자녀의 정서적 성향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 36, 49]. 

또한 ‘칠정(七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문화에서

는 일곱 가지 정서를 중요한 정서로 간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정서이론에서 말하는 기본정서, 일차정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본정서를 지지하는 학자들 가운데 Tomkins 

[47]는 신경발화패턴을 중심으로 공포, 분노, 놀람, 흥미, 혐오, 

즐거움, 수치심, 모욕, 고통의 9가지 정서를, Izard [19]는 동기화 

시스템에 근거하여 분노, 공포, 기쁨, 고통, 혐오, 놀람, 수치심, 

모욕, 흥미, 죄책감의 10가지 정서를, Plutchik [39]은 진화적 기

능에 근거하여 공포, 분노, 기쁨, 혐오, 슬픔, 놀람, 수용, 기대의 

8가지 정서를, Ekman [14]은 보편적인 얼굴표정을 중심으로 공

포, 분노, 행복, 혐오, 슬픔, 놀람의 6가지 정서를 기본정서로 간

주하였다. 우리 태교문화에서 강조한 7가지 정서는 이들 정서이

론가들이 열거한 기본정서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이러한 사실은 우리 전통사회에서 정서에 대한 이해가 상당

히 발전된 수준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omkins [47]는 놀람, 공포, 호기심의 정서는 자극의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자극의 속도가 느릴 때에는 우리의 뇌가 

자극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호기심의 

정서가 작동하지만 속도가 빨라지면 공포나 놀람의 정서가 나타

난다. 또한 고통과 분노는 자극의 양과 관련이 있는데 자극의 양

이 적은 경우에는 고통이 나타나지만 점차 증가하면 분노의 정서

가 유발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자극의 양이나 속도를 조절함으로

써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여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장은 임부의 정서상태를 조절함으로써 태아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자했던 전통태교의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태교의 방법

태교의 방법은 태교신기 제4장 태교지법(胎敎之法)을 중심으

로 여러 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들 태교의 방법은 공경하는 마음

을 갖는 것(存心)과 행동을 삼감(謹)으로써 마음을 바로 하는 것

(正心)이 그 핵심내용이다. 그리고 가족원 모두의 동참을 통한 정

서적 지지를 강조하였다.

1) 공경하는 마음(存心)

사주당이 태교의 핵심으로 강조한 것은 임신한 여성의 마음가

짐이었다. 임부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하는가에 대해 태교신기 

제4장 5절에서는 “자식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피는 마음으

로 인하여 움직이므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자식의 이루어짐

도 바르지 못하니, 임부의 도리는 공경으로서 마음을 앉히어 방심

하지 아니하며....만일 잠깐이라도 공경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이미 

피가 그릇되나니 이것이 임부의 마음가짐이다(若斯須忘敬 已失之

血矣 姙婦存心).”(pp. 75-77) [9]라고 하였다. 여기서 사주당이 말

한 존심의 개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제4장 1절에는 “임산부가 성내

면 태아의 피가 병들고, 두려워하면 자식의 정신이 병들고, 근심하

면 자식의 기(氣)가 병들고, 놀래면 자식에게 전간(癲癎)이 생기게 

되니라.”(pp. 64-65) [9]라고 하였다. 이 또한 임신의 주체인 임산

부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처럼 임부의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은 임부의 마음, 즉 정서상태가 바로 임부의 

몸을 주재하며, 이 임부의 몸의 상태는 다시 태아의 몸을 거쳐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Henry [18]는 분노상황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분비되

고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높아지며, 공포를 느낄 때에는 에피네

프린이 다량 분비되고 코르티솔이 이러한 활성화를 유지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또한 불안하거나 놀란 사람이 자신이 처한 상



Vol.52, No.1, February 2014: 1-10 | 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정서발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전통태교: 태교신기를 중심으로

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때에는 스트레스 호르몬

인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고 하였다. 정서로 인한 생리적 활성화는 심장이나 폐, 면역체계 

등에 영향을 미치며, 지나친 각성상태가 지속되면 신체가 손상되

고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분노, 공포, 불안과 같은 

정서적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부신호르몬의 분비

를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해 분

비되는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이로 인한 태반 내 혈액량의 

감소는 태아에게 산소나 영양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임부의 

정서적 스트레스는 흡연, 음주 등과 같은 태내환경에 위협이 되는 

다른 행동들을 복합적으로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공경으로서 마음을 가라앉히

어 평안함을 유지하고자 했던 태교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도 시

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태교문화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

해 명상과 같은 방법이 발달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심신상호연관성의 개념은 인간이 

기능하는 데에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사회적 요소가 상호관련

되어 순환작용을 한다는 생체심리사회적 접근(biopsychosocial 

approach)으로 발전하였다[15]. 

2) 바른 마음(正心)

임부의 마음에 상응하여 신체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임부

의 행동 또한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태교신기에서는 삼감

을 통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正心)을 강조하였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일은 일상생활에서의 행실들을 법도에 맞게 행함으

로써 가능하므로 태교신기에서는 임부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내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실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태교신기 제4장 6절에는 “임부의 말하는 도리는 분하여도 모

진 소리를 하지 말며, 성나도 몹쓸 말을 하지 말며....근거가 분

명치 않은 말을 전하지 말 것이고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니거든 말

을 많이 하지 말 것이다. 이것이 임신부의 말하는 도리이다.”(pp. 

78-79) [9]라고 하였다. 태교신기 제1장 4절에는 “지아비의 성

을 받아 그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잉태한 열 달 동안은 몸을 함부

로 하지 않아야 하니, 예가 아니거든 보지 말며, 예가 아니거든 듣

지 말며,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거든 행동하지 말

며, 예가 아니거든 생각지도 말아서 이렇게 마음과 지각과 온몸

을 모두 순하고 바르게 하여서 자식을 기르는 것이 어미의 도리

이니”(pp. 42-44) [9]라고 하였다. 또한 태교신기 제5장 1절에는 

“태교를 알지 못하면 어미 될 자격이 부족한 것이니 반드시 마음

을 바르게 가질 것이다(不知胎敎 不足以爲人母 必也正心乎). 마음

을 바로 함에는 길이 있으니 보고 듣는 것을 삼가고, 앉고 서는 것

을 삼가며, 잠자고 먹는 것을 삼가되 잡됨이 없으면 무던할 것이

니 잡됨이 없는 공이 넉넉하고 능히 마음을 바로 하겠으니 그것은 

삼감(謹)에 있을 뿐이다.”(pp. 106-107) [9]라고 하였다. 이처럼 

훌륭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태교신기에서 강조한 내용은 행

동을 삼가는 것이었고, 삼감을 강조한 것은 바른 몸가짐에서 바른 

마음이 생기며, 이러한 마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제4장 태교지법에서 거처나 잠자는 것, 

먹는 것 등 세부적인 행동에서의 삼감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정심

과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자궁 속 태아의 건강은 태아가 자궁 속에 있을 당시의 

어머니의 몸가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내의 낮은 산

소수준이나 임부의 스트레스, 영양실조 등과 같은 태내환경요인

은 어떤 유전자가 작동하고 혹은 작동을 멈추는가에 영향을 미친

다(p. 18) [38]. 따라서 전통태교에서는 임부가 행동을 삼가는 것

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행동을 삼가는 것 자

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공경하는 마음,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 행동을 삼가는 것은 

Mayer와 Salovey [33]의 정서지능 가운데 정서조절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정서지능을 4단계로 구분하고 정서조절

을 가장 상위의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정서조절은 정서적, 지적 

성장을 위해 정서를 반영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으로, 이는 정서

를 개방적으로 수용하는 능력, 정서적 상황에 개입·지속·초연

할 수 있는 능력, 정서를 반영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

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의 4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교

신기에서 삼감의 의미는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을 삼가는, 즉 수신, 

수양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자 했던 정서조절전략의 일

환으로 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수신, 수양을 통해 임부의 정

서를 조절하고자 하였던 존심이나 정심의 개념은 바로 정서를 개

방적으로 수용하고 정서적 상황에 초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

으로써 정서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Mayer와 Salovey [33]의 

정서조절능력의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서적 지지 

태교신기는 태교를 임부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것이 아니라 가

족원 모두의 동참을 통한 정서적 지지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다

른 태교서와 차별화된다. 태교신기 제1장 2절에는 “어미 열 달 기

름이 아비 하루 낳은 것만 같지 못하니라.”(p. 35) [9]고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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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태교신기 제1장 3절에는 “남편은 아내가 거처하는 안방이 아니

거든 감히 머물지 아니하며 몸에 질병이 있으면 잠자리를 같이 하

지 아니하며, 상복을 입었을 때는 내침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음양

이 고르지 않거나 하늘기운이 좋지 않으면 또한 잠자리를 같이 하

지 않아야 한다. 이는 허욕이 싹트거나 삿된 기운이 몸에 붙지 않

게 함이니 이렇게 하여 자식을 낳는 것이 아버지의 도리이니”(pp. 

38-40) [9]라고 하였다. 여기서 아버지의 하루 낳음을 강조한 것은 

단순히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잉태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

친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여훈서

들이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도리만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태교

신기에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와 예의를 강조함으로써 남편

의 정서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사주당은 남편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동참과 지지를 

논하였다. 태교신기의 제4장 태교지법(胎敎之法)의 1절과 2절은 

주변인이 행해야 할 태교의 법을 논하고 있다. 제4장 1절에서 사

주당 이씨는 “태를 기르는 데에서 임산부뿐 아니라 온 집안사람

이 항상 거동을 조심해야 한다. 감히 분한 일을 듣게 해서는 안 되

나니 성낼까 두려워함이요, 감히 흉한 일을 듣게 해서도 안 되나

니 두려워할까 걱정해서이며, 감히 난처한 일을 듣게 해서도 안 

되나니 그로써 근심할까 걱정해서이다.”(pp. 64-65) [9]라고 하

였다. 또한 2절에는 “임산부를 대하는 도리는 기쁨과 성냄과 설

움과 즐김이 절도를 지나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임부

의 곁에는 항상 선한 사람이 있어 그 거동을 돕고 그 마음을 기쁘

고 즐겁게 하며 본받을 말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귀에 끊임없이 

들려준 연후에는 게으르고 사기한 마음이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임부를 대하는 방도일 것이다.”(pp. 66-67) [9]라고 하여 

주변인들이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영향을 강조하였다. 

사주당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며 양육하는 일이 여성 개인

의 일이라는 편견을 뛰어넘어 부부 공동의 일이며 가족 모두의 역

할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처럼 모든 가족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한 

것은 정서반응에 따른 생리적 변화의 중요성과 아울러 임산부에 

대한 정서적 지지, 가족 내 정서적 분위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다. 연구결과, 정서적 지지는 임신 초기와 말기의 임신우울증을 사

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한다[6]. 

또한 남편의 지지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태교

실천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11]. 나아가 가족원의 동

참과 정서적 지지를 강조한 것은 자녀양육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

성의 몫이라고 생각해왔던 가부장적 이념이 팽배한 사회에서 임신

한 여성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상태

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장 체계적인 전통태교지침서인 태교신기의 

내용을 태교의 원리와 방법으로 구분하고, 정서발달의 영역별로 

태교신기의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태교신기의 내용은 정서영역 

가운데 정서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교의 원리는 기질이 부모로부터 만들어짐을 전제로 한

다. 기질이 부모로부터 만들어진다 함은 기질의 형성에서 유전뿐 

아니라 환경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전제로 한 것이다. 태교신기에

서 말하는 기질의 의미는 정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기질에서의 개인차는 바로 정서에서의 개인차를 반영한다

는 현대의 정서중심적 기질이론의 관점과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

서 전통태교의 원리는 태내발달에서 정서발달의 중요성을 강조함

과 동시에 부모의 정서가 자녀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임부의 

정서조절을 통해 태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기질이 부모로부터 만들어짐을 전제로 하였으므

로 임신의 주체인 어머니의 모성태교뿐 아니라 아버지의 부성태

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태교의 시기에서는 잉태 이전

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잉태 이

후의 태교뿐 아니라 잉태 이전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태교의 방법은 신체가 마음에 상응하여 움직이며, 마음 

또한 신체에 상응하여 움직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공경하는 마

음을 갖는 것, 행동을 삼가는 것을 통해 바른 마음을 갖는 것, 즉 

존심과 정심의 원리는 태교의 방법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존심과 정심의 원리에 근거한 태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부 자신이 몸과 마음을 삼가는 것뿐 아니라 남편을 위

시한 가족원 모두로부터의 정서적 지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태교신기는 기질이 부모로부터 만들어지며,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어머니의 정서상태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널리 성행하고 있는 태아

를 대상으로 한 인지중심교육의 문제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

다. 우리 전통태교에서 강조했던 것은 기질형성과 관련된 부모의 

마음가짐을 강조한 것이지 조기 인지교육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

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인지중심적인 태교문화에 대한 방향수정

과 아울러 스트레스 없는 태교문화의 정착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기질이론가들은 기질은 출생시부터 타고나

는 개인의 특성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태교신기에서는 출생시부

터 타고나는 기질도 태내환경, 태내에서 모체의 정서상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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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형태로 발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유전과 환

경의 상호작용에서 유전적 성향이 환경적 결손과 결합할 때 부적

응적인 행동특성이 보다 배가 된다[40]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환

경결손의 문제를 경험하기 쉬운 저소득층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태교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통태교에서 

잉태 이전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임산부의 정서조절 능력

이 임신을 하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태교가 임신 이후부터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넘어서 

잉태 이전의 임신전 태교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개념이 확장

될 필요가 있다. 

둘째, 태교의 핵심적인 방법인 존심과 정심의 원리를 보다 구

체화시키고 남편과 가족원의 정서적 지지와 동참을 유도함과 동

시에 이를 태교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계시켜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정서와 기질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현대의 기질이론에

서 규명된 많은 연구결과들을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Rothbart [40]의 기질

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BQ)의 구성요인인 의

도적 통제(effortful control)는 정서조절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하위문항 가운데 하나는 주의집중하여 선을 긋거나 색칠하는 것

을 통해 주의집중하는 성향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질을 측

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들 문항들의 내용을 정서조절 능력을 향

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편의 정

서적 지지와 동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라마즈 분만법과 같은 

분만방법은 단순히 출산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만 있는 것

이 아니라 태아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교방법으로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를 구성하는 명상법은 임산부의 

정서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

므로 태교와 출산방법을 연계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도 가

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교육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태교문화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바람직

한 태교문화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근 태교의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서구에서도 태교가 

태아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문화로 발전되고 있고, 국내에서

도 다양한 태교방법이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태교방법의 확산은 

출생 이후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려는 노력에 비해 훨씬 용이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태교의 방법이나 의미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많은 

종류의 태교가 범람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교에 대한 정

보를 얻고 있는 인터넷상에는 체계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못한 채 

단편적이고 상품화된 태교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

구들에서는 태내 정서상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는 현대 사회에 적절한 태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지

침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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